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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,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

날 짜 2015. 1. 6. (총 1 쪽)

논 평

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
김초원 선생님,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

1. 1/5(화)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, 정부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

한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현행법 상 불가

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. 두 분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자신

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2014년 4월 16일에도 자신

의 몸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했다. 단지,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

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온당치 못하다. 

2.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률가단체 등이 현행법제도 하에서도 기간제교원에 

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

면, 정부는 정규교원의 반발 등을 이유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

이 어렵다는 입장이다. 숭고한 희생 앞에서도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

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하고 이를 당연시 

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없다. 만약, 두 분 선생님이 이 나라의 정부가 

법과 제도를 운운하며 한정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만큼의 책임과 

의무에만 충실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. 인사혁신처와 교육부

는 해당 보도와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

속히 밝혀야 한다. 부디, 정부는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숭고

한 희생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길 바란다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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